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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urban and rural areas show differences in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population structure, economic level and infrastructure, but

disaster safety measures do not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review on the disaster environments of urban and rural areas was carried out, and the

survey of consciousness on disaster and safety(unstructured elements, structured

elements, personel elements, environmental elements) targeting the ident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in urban and rural areas for disaster

safety. Also based on the survey result, the matters to be reflected when establishing a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in future were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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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인구 구조, 경제수준, 인프라 등 다양한 특

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재난안전대책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의 재난관리 대책 마련 시 도시지역 및 농

촌지역 주민들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체감안전도, 문제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재난환경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난안

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비구조적요소, 구조적요소, 인적요소,

환경적요소)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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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제수준, 인구 구조 등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안전대책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행정구역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지리적 여건, 재난피해 특성, 화재특성, 소방서, 의용소방대,

보건소 및 병원, 평균 유병율, 재난 관련 법 제도, 지역안전지수 등 다양한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소방서의 평균 관할 면적과 출동시간은 광주 동부소방서(도시), 전남 담양소방서(농촌)를 대상으로 

2004년 12월 한 달 동안의 화재출동사항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로 농촌지역의 소방서가 도시지역에 비해 평균 관할면적이 

약 7배가 넓었으며 평균출동시간은 약2분정도 늦었다.1) 2014년 기준으로 도시지역 전체 병원수는 3,233개, 의원 및 조산원은 

55,675개이며 농어촌(군부)지역의 병원 수는 439개, 의원 및 조사원은 4,328개로 농어촌지역 의료시설이 도시의 7분의 1에 

그쳤다.2)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2013년 화재 및 교통사고 통계에서 1만명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각 지표를 더하고 

빼서 안전 등급을 산출했으나 이 산출식은 농어촌지역에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별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로 지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 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지역의 불균형까지도 초래한다.3)

이렇듯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디자인, 경영, 식품,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체감안전도, 문제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역

의 재난관리 대책 마련 시 주민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하여 첫째, 도시지역

과 농촌지역의 재난안전현황에 관하여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둘째,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비구조적요소, 구조적요소, 인적

요소, 환경적요소)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향후 지역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2. 도시와 농촌의 재난안전환경에 관한 이론적 검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조사에 앞서 기 보고된 논문, 보고서, 뉴스의 내용을 참고로 Table 1.의 내용을 정리하

였으며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부터 재난인프라, 지리여건, 재난피해특성 등에 대하여 비교하였다.4)

도시지역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며 지하공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시설 증가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규모 복합재난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주택, 상가, 공공시설물 등 건축물, 주요기반시설과 인구구조가 밀집되어 있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파급력이 크다. 하지만 재난안전인프라(소방, 의료 등)의 접근성이 높고 재난안전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많은 

예산투자가 이루어진다. 농촌지역은 유사유형의 재난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특성을 보이며 하천이나 산림을 끼고 

있어 하천의 범람, 산사태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대피 등에 

어려움이 있고 재난안전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낮으며 재난안전시설, 장비 등에 대한 예산투자가 도시지역에 비해 많지 않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인천(62.5%)과 울산(50%)을 제외하고는 출동시간이 5분을 넘는 곳이 많지 않았다. 특히 서울(23곳)

과 대전(5곳)은 관내 소방서 전체가 평균 출동시간이 5분을 넘지 않았다.5) 또한 소방관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119지역대가 

전국적으로 189개소에 달하며 119지역대가 폐쇄된 경우 광역관할지역대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분 

56초가 소요된다.6) 소방관 3교대 실시를 위하여 119지역대를 통폐합했지만 출동시간이 2배로 길어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1) 백동승, 서영웅, 김용재, 의용소방대 운영혁신 방안, 2005

2) 농어촌 의료시설, 도시의 7분의 1에 그쳐, 뉴시스, 2016.09.26. 

3) 김봉수, 도시가 농촌보다 안전?…지역별 안전지수 "비현실적", 아시아경제, 2015.08.11. 

4) 구원회, 신호준, 백민호, 농촌지역 재난발생에 따른 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11권 3호, pp.392~399

5) 전국소방서 10곳 중 7곳, 출동시간 골든타임 5분 넘어, 조선일보, 2014.08.07

6) 소방관서 통폐합으로 농촌지역 방재 사각지대, 한국농어민신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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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재산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7개 특·광역시의 전체 인구 비례 고령화 등의 재해 취약자 

비율은 22~26%에 불과하지만 농촌 지역 시군의 경우 33~47%로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7)

도시계획은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간이용을 조정․유도․규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거시적인 국토계획, 중간단계인 도계획, 하부

계획인 시·군·구 계획을 통칭한다. 농촌계획은 농촌주민과 농촌공간에서 생산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을 합리적으

로 건설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의 계획보다 면단위로 종합개발계획적이고 지방적 지역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도시와 관련된 법·제도는 개발 및 정비와 더불어 도시재생, 복지, 환경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재난관리와 관련된 

투자가 늘고 있다. 방재도시, 도시방재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며 피해 복구 위주의 재난관리에서 점차적으로 재난 예방활동

에 대한 개념 또한 강조되고 있다. 농촌과 관련된 법·제도는 대부분 개발과 정비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재해로부터 복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연구 또한 발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복구 중심의 정책을 펼침에

도 별단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농촌지역은 「농어업재해대채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등과 

같은 재해대책과 관련된 법률이 있지만 주로 농어업에 대한 생계적 피해를 위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지리적 여건, 인구특성, 재난피해특성, 인프라, 법·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지역의 재난관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관리 측면에서의 특성을 더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재난안전도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  분 도시지역 농촌지역

지리
여건

- 주택, 상가 또는 공공시설물 등이 밀집되어 있음
- 주요 기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음
- 도로가 대부분 포장되어 있음 
- 지표면 조도가 감소함
- 유출률이 증가하고 홍수 도달 시간이 단축됨

- 하천, 강, 산 주변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음
- 논, 밭, 비닐하우스 등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임
- 도로가 포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비포장 된 도로도 상당 
수 존재함

- 교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낮음

재난
피해 특성

- 도시화율 의해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며 사회
재난의 비중이 더 큼

- 불투수 지역의 증가로 침수피해 발생
- 지하공간, 초고층 건축물 등 시설의 증가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함

- 유사유형의 재난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특성
을 보이며 특히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높게 나타남

- 하천이나 산악을 끼고 있어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의 
범람, 산사태 등의 피해우려가 있음 

- 고령화 되어 있어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화재
특성

- 건축물의 밀도가 매우 높으며 건축물이 붙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음

- 소방서가 도시지역과 근접하여 접근성이 높지만 교통
량에 따라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할 수 있음

- 건축물의 밀도가 높지 않고 단독 건물이 많으므로 화재
가 대형화 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소방서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음

소방서

- 평균 출동 시간이 5분을 초과한 주요원인은 교통정체 
및 불법주정차 등임

-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인천(62.5%)과 울산(50%)을 
제외하고는 출동시간이 5분을 넘는 곳이 많지 않았다.

특히 서울(23곳)과 대전(5곳)은 관내 소방서 전체가 
평균 출동시간이 5분을 넘지 않았음

- 평균 출동 시간이 5분을 초과한 주요원인은 소방서 
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출동 등임

- 소방관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119지역대가 
전국적으로 189개소에 달하며 119지역대가 폐쇄된 
경우 광역관할지역대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분 56초가 소요됨

재해 취약자 비율 22~26% 33~47%

계획

-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간이용을 조정․유도․규제하는 하나의 시스템

- 농촌계획은 농촌주민과 농촌공간에서 생산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을 합리적으로 건설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

- 거시적인 국토계획, 중간단계인 도계획, 하위계획인 
정주권계획에서 도시지역의 계획에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종합개발계획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적 지역계획의 성격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적 지역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음

Table 1. A Review After Comparison Between the Urban and Non-urban Areas

7) 소방관서 통폐합으로 농촌지역 방재 사각지대, 한국농어민신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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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와 농촌지역의 재난안전에 관한 인식조사

3.1 인식조사 개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계층을 표본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재난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400

부 중 문항별로 일부 답이 표기되지 않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381

부(유효설문 95%)를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재난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체 381명이고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하였으며 성별은 여성이 89명이고 남성이 292명이다. 거주지는 도시지역(동)이 267명, 농촌지역

(읍, 면)이 114명이며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이 130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61명, 20년 이상이 190명이다. 조사내용은 비구조

적 요소, 구조적 요소, 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Table 2와 같다.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6년 9월 ~ 2016년 10

조사대상

인원수 381명(무효설문 : 19명)

성별 § 여성 : 89명 § 남성 : 292명

지역 분포 § 도시지역(동) : 267명 § 농촌지역(읍, 면) : 114명

거주기간 § 10년 미만 : 130명 § 10년 이상 20년 미만 : 61명 § 20년 이상 : 190명

조사방법 (On/Off-Line)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내용

○ 비구조적 요소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소통

- 안전조직 구성 및 운영

-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 재난정보 전달

○ 구조적 요소

- 재난안전시설 설치

- 재난안전인프라의 접근성

- 재난안전장비 확보

-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 투자

○ 인적 요소

- 주민들 간의 결속력

-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 주민의 재난안전 관련 활동 참여

- 주민의 재난대응 역량

○ 환경적 요소

- 자연환경과의 접근성

- 재난파급력

- 재난발생빈도

Table 2. Survey overview

3.2  의식조사 결과

도시와 농촌지역의 재난안전도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먼저 비구조적인 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소통, 안전조직

의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재난정보의 전달을 알아보았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소통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81명, 매우 높음이 6명으로 전체의 23%가 

높다고 하였으며 농촌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37명, 매우 높이 30명으로 전체의 44%가 높다고 하여 농촌지역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잘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안전조직의 구성 및 운영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83명, 매우 높음이 38명으로 전체의 58%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9명, 매우 높음이 2명으로 전체의 6%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더 잘 구성되어 있고 운영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높다는 의견이 10%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96명, 매우 높음이 51명으로 전체의 65%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36명, 매우 높음이 4명으로 전체의 10%가 높다고 응답하여 도시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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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69명, 매우 높음이 55명으로 전체의 59%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은 높음이 36명, 매우 높음이 4명으로 전체의 10%가 높다고 응답하여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낮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4)

Fig. 1. communic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Fig. 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afety

organization

Fig. 3 disaster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Fig. 4. delivery system of disaster information

구조적인 항목으로 재난안전시설 설치, 재난안전장비 확보, 소방, 의료 등 재난안전인프라의 접근성,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 

투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재난안전시설 설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89명, 매우 높음이 33명으로 전체의 58%가 높다고 응답

하였으며 농촌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20명, 매우 높음이 없어 전체의 5%가 높다고 응답하여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

소방, 의료 등의 재난안전 인프라 접근성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70명, 매우 높음이 105명으로 전체

의 71%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3명, 매우 높음이 2명으로 전체의 4%가 높다고 응답하였

다. 도시지역은 2/3이상이 높다고 할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지만 이에 반해 농촌지역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5%도 

미치지 못한다.(Fig. 6)

재난안전장비 확보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82명, 매우 높음이 39명으로 전체의 58%가 높다고 응답

하였으며 농촌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8명, 매우 높음이 없어 전체의 5%가 높다 고 응답하여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7)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61명, 매우 높음이 8명으로 전체의 52%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6명, 매우 높음이 2명으로 전체의 5%가 높다고 응답하여 농촌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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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olidarity between residents Fig. 6. Interest rate of residents in disaster

safety

Fig. 7.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disaster

safety-related activities

Fig. 8.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residents

인적인 항목으로 주민 간의 결속력,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활동 참여도, 주민의 재난대

응 역량의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주민 간의 결속력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21명, 매우 높음이 1명으로 전체의 58%가 높다고 응답하였

으며 농촌지역은 381명 중 높음이 205명, 매우 높음이 60명으로 전체의 70%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주민간의 결속력을 

높다고 한 응답자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2배 이상 많았다.(Fig. 9)

재난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90명, 매우 높음이 15명으로 전체의 28%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64명, 매우 높음이 4명으로 전체의 18%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관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도시나 농촌 모두 3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다른 항목

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0)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활동 참여도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59명, 매우 높음이 9명으로 전체의 

18%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은 높음이 51명, 매우 높음이 4명으로 전체의 14%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도시지

역보다 농촌지역이 활동 참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도시나 농촌 모두 2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다른 항목보

다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1)

주민의 재난대응 역량의 수준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의 381명 중 높음이 76명, 매우 높음이 13명으로 전체의 23%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은 높음이 26명, 매우 높음이 1명으로 전체의 7%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관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도시나 농촌 모두 3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다른 항목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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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ccess to the natural environment Fig. 14. Influence of disaster

Fig. 9. installation of disaster safety facilities Fig. 10. accessibility to disaster safety

infrastructure

Fig. 11. securing of disaster safety equipment Fig. 12. budget for disaster safety

환경적인 항목으로 자연환경과의 접근성, 재난파급력, 재난발생빈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연환경과의 접근성을 살펴보

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53명 매우 높음이 13명으로 전체의 17%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87명, 매우 높음이 57명으로 전체의 64%가 높다고 응답하여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3)

재난파급력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65명, 매우 높음이 76명으로 63%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

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15명, 매우 높음이 47명으로 전체의 43%가 높다고 응답하여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4)

재난발생빈도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 381명 중 높음이 140명, 매우 높음이 32명으로 전체의 45%가 높다고 응답하였

으며 농촌지역은 높음이 103명, 매우 높음이 13명으로 전체의 30%가 높다고 응답하여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높게 인식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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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Occurrence frequency of disaster

3.3 의식조사 결과 분석

Fig. 16, Fig. 17, Fig. 18, Fig. 19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항목의 인식에 대하여 응답한 인원에 

가중치를 주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비구조적인 항목은 지자체와 주민의 소통을 제외하고 모두 도시지역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Fig. 16) 비구조적인 항목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소통은 농촌지역이 82%, 도시지역이 72%를 차지하며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은 농촌지역이 59%, 도시지역이 

86%를 차지한다. 재난정보전달은 농촌지역이 63%, 도시지역이 92%를 차지하며 안전조직 구성 및 운영은 농촌지역이 62%,

도시지역이 91%를 차지했다.

농촌지역 지자체는 주민과의 소통을 활용하여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들에게 

재난안전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농촌지역은 마을회관 등에 방송설비를 갖추고 각 가구에 

무선수신스피커를 설치하며 순찰단 등을 운영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각 가구에 전달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은 지자체와 주민의 소통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항목은 모두 도시지역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Fig. 17) 구조적인 항목에서 소방, 의료 등 재난 인프라의 접근성은 

농촌지역이 55%, 도시지역이 100%를 차지했으며 재난안전장비 확보는 농촌지역이 57%, 도시지역이 91%를 차지하였다. 재난

안전시설 설치는 농촌지역이 57%, 도시지역이 90%를 차지하며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은 농촌지역이 58%, 도시지역이 88%를 

차지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도 적고 파급력이 작아 무분별한 예산 및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농촌지역은 현황, 지역특성, 재해이력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예산 및 시설 투자를 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하여 인식하고 시의적절하고 효율

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인 항목은 주민들 간의 결속력에서 농촌지역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항목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다.(Fig. 18) 인적인 항목에서 주민의 재난안전 관련 활동참여는 농촌지역이 67%, 도시지역이 72%를 차지하

며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농촌지역이 67% 도시지역이 72%를 차지했다. 주민들 간의 결속력은 농촌지역이 96%,

도시지역이 58%를 차지하며 주민의 재난대응 역량은 농촌지역이 61%, 도시지역이 76%를 차지했다.

농촌지역의 주민 간 결속력은 주민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주민의 대응역량, 주민의 재난안전 관련 활동참여,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낮게 인식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컨텐츠를 개발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캠페인 등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적 요소는 자연환경과의 접근성에서 농촌지역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빈도 및 파급력은 도시지역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Fig. 19) 환경적 요소에서 재난 발생빈도는 농촌지역이 78%, 도시지역이 86%를 차지하며 재난 파급력은 농촌

지역이 84%, 도시지역이 95%를 차지했다. 자연환경과의 접근성은 농촌지역이 93%, 도시지역이 68%를 차지했다.

실제로 농촌지역은 하천이나 산림을 끼고 있어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의 범람, 산사태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

하며 도시지역은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하공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시설 증가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도시지역, 농촌지역의 재난특성을 반영하여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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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Unstructured elements regarding

disaster and safety

Fig. 17. Structured elements regarding disaster

and safety

Fig. 18. Personal elements regarding disaster

and safety

Fig. 19. Environmental elements regarding

disaster and safety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재난안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농촌지역은 안전조직 구성,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훈련, 정보전달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농촌지역

보다 낮다고 응답한 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의 리더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고령자의 정보전달을 위한 대피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각 가구에 무선수신스피

커를 설치하며 순찰단을 통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각 가구에 전달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인

구가 많은 농촌지역은 재난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1:1매칭 대피훈련,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한 대피훈련 등 농촌지

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적인 측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소방, 의료 재난안전 인프

라시설과의 접근성이 낮고 장비 확보, 시설 설치 등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 확보도 낮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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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시설 설치, 재난안전장비 확보, 재난안전 인프라 개선,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는 지역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은 주민의 재난안전 활동 참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 관심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의 결속력 및 지자체와의 소통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높다

고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마을리더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민들의 결속

력을 높이고 재난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컨텐츠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자발적 재난안전의식과 주민간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은 자체적인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와 농촌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지하공간, 초고층 건축물 등 다양

한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주변이 하천, 산 등으로 인해 유사유형의 재난이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피해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는 특성이 있다. 주변 환경에 맞는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향후에도 다양

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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